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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은 “유해 화학물질 덩어리”
EWG, 화장품․세정제 사용으로 인한 알레르기․호르몬 이상 경고

피부에 활기를 되찾게 해 준다는 각종 화장품과 세정용품은 유해 화학물질 덩어리이며 각종 알레르기는 물

론 심각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영국 일간지 The Times는 8월23일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기구인 환경실무그룹(EWG)의 최신 연구 결과

를 인용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습제와 방향제, 샴푸 등에는 잠재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

질 칵테일이 들어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각종 질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WG는 미국과 유럽에서 유통되고 있는 7500종의 각종 화장품 및 세정용품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화학물

질이 들어 있어 알레르기 반응, 호르몬 이상 및 암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위험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고 있

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통의 성인은 하루에 9가지 화장품 또는 세정용품을 사용하며 평균적으로 약 128가지의 

화학물질에 노출된다.

특히, 염색약품이 가장 많은 위해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제인 호울리헌은 “현대 인류는 피부에 좋다는 꾀임에 빠져 화학물질 덩어리를 매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국(FDA) 등 관련기관을 통해 각종 첨가제 등에 대해 엄격한 통

제를 가하고 있지만 화장품 등은 관련기업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어 유해물질 유입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

하고 있다.

<알레르기 영국>의 화학물질 예민반응 전문가인 린드세이 맥머너스는 “대부분의 화장품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 콜타르, 페릴렌디아민 등이 들어 있으며, 화학물질들이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될 뿐만 아니라 방향제 

또는 향수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크스피어 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인 진 먼로 박사는 지난 20년간 약 1만명의 여성이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각종 문제로 자신의 치료를 받았다면서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식품 수준의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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